
화학제품, 브라질 수출 나아질까?
KOTRA, 좌파정권 불구 경제활성화 예상 … 발빠른 대처 필요

룰라 다 실바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브라질에 좌파정권이 들어섰지만, 한국의 브라질 수출 및 투자에는 별

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KOTRA가 발표한 <브라질 대선 이후 수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힘

입어 한국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브라질 경기가 회복하면 IT, BT, 화학제품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 재개

가 예상돼 2001년 이후 수출부진 품목의 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2002년 화학제품 중 브라질 수출 부진품목은 석유화학제품 -25.9%, 타이어 -68.3%, 섬유원료 -58.9% 등으

로 2001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자제품·부품, 전선, 자동차 등과 함께 내구성 소비재 및 부품소재

분야의 수출부진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정밀화학제품과 플래스틱은 각각 8.7%, 28.3% 증가해 기초산업기계, 철강제품과 함께 산업재, 자본재

등이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브라질 수출현황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2001 2002 (1-9)
수출 액 증감률 수출 액 증감률

산업 용 전자제품 370 3.9 293 1.5
직 물 167 5.7 129 -1.5
가정 용 전자제품 170 -28.3 96 -33.2
전자 부품 95 -41.4 82 -2.7
광물 성 연료 100 104.5 60 -40.0
석유 화학제품 75 -11.5 45 -25.9
기초 산업기계 35 56.8 39 31.2
자동 차 111 -32.6 26 -75.0
정밀 화학제품 43 3.2 35 8.7
섬유 사 37 -42.5 28 -2.8
타이 어 74 -21.1 21 -68.3
산업 기계 32 -25.2 19 -18.4
기계/ 공구/ 금형 21 44.3 17 -0.4
철강 제품 15 15.1 15 32.6
중전 기기 18 11.7 14 6.9
플래 스틱제품 13 16.5 13 28.3
요업 제품 19 1.0 12 -22.0
비철 금속제품 8 -0.5 6 0.1
전 선 123 164.2 3 -97.1
신변 잡화 8 29.5 3 -47.5

총 계 1,611 -6.5 1,001 -26.5

자료) KOTIS

현지의 한국 지사와 수입상들은 브라질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환율이 안

정세를 찾아 향후 브라질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브라질 수출이 어려웠던 이유가 환율불안에 기인했던 만큼 룰라 대통령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사라



지고 환율이 안정되며 물가도 상승해 GDP 성장률 1.8%, 수입증가율도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02년 9월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5% 감소한 10억달러, 수입은 15.6% 증

가한 8억8000달러로 1억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미지역의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2001년 이후 한국의 브라질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2년 브라질 수출도 2001년에

비해 15% 감소한 13억7000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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